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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스톤 온천물에 
요리하던 가족 ‘유죄’

선글라스에 숨어 있는 바람의 증거

뒷마당에 재현한 디즈니랜드 롤러코스터

코로나19로 디즈니랜드가 

문을 닫자 이곳에서 롤러코스

터를 즐겨 타던 한 가족이 직

접 집 뒷마당에 미니 롤러코

스터를 만들었다.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살고 있는 션 라로첼 가족은 

평소 알프스 마터호른을 모티

브로 제작한 디즈니랜드 인기 

롤러코스터‘마터호른’을 즐

겨 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디즈니랜드가 폐쇄돼 이 롤러

코스터를 탈 수 없게 되자 뒷

마당에 마터호른 롤러코스터

를 그대로 축소한 미니 롤러

코스터를 건설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미니 롤러코스터 건설에 들어간 이들은 마

침내 지난 7월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 실제 모델을 

그대로 축소해 만든 이 롤러코스터는 총 120m의 길이

20대 한 여성이 자신의 남자

친구가 바람을 피운 것을 눈치

챈 사연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시

드니 킨슈(24)는 지난 2일 틱톡 

영상으로 4년 동안 사귄 남자

친구와 헤어지게 된 이유를 설

명했다.

영상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에

게 스냅챗으로 보내온 셀카 사

진 한 장을 배경으로 음악과 함

께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다. 사

진 속 남성의 선글라스는 운전 

중에 셀카를 찍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남성의 선글라스에는 

낯선 여성이 핫팬츠 차림으로 창밖으로 내밀고 있는 

맨다리가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킨슈는 선글라스에 비친 여성은 남자친구의 여동생

로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50

초 정도다. 물론 실제만큼 짜

릿함은 덜하지만 가족에게 색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롤러코스터를 주도적으로 

제작한 건축학과 대학원생인 

션은“어릴 때부터 디즈니랜

드는 꿈과 사랑의 공간이었

다.”면서“내 인생의 많은 부

분을 차지했던 그곳이 폐쇄

되자 평소 롤러코스터를 직접 

만들고자 했던 꿈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을 바꿔버렸

다”면서“대부분의 사람들은 

팬데믹의 부정적인 면만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이 생겨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었

다.”고 덧붙였다. 　

이나 사촌도 아니라고 설명했

다. 그녀는 또 해당 영상과 함

께 올린 짧은 글에서 시청자를 

향해“당신 남자친구의 선글라

스에 비친 여성들을 확인해봐

라.”고 조언했다.

그녀는 또“이 사진을 받은 

뒤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다.”

고 밝히면서“내가 그 사진을 

강조해 그에게 보내자 그는 내

게 미쳤다고 말하며 그 여성은 

우리 두 사람 친구의 여자친구

라고 말했다. 나중에 그가 지난 

한 달 동안에만 적어도 5명의 

다른 여성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

였다.

이 영상은 그녀가 틱톡에 공개한 유일한 게시물이지

만, 조회 수는 10일 현재 266만 회를 넘어섰다. 그녀의 

틱톡 계정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옐로스톤국립공원에서 온천물에 닭을 요리

하려다 붙잡힌 가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8월 옐로스톤국립

공원의 쇼손 간헐천 물로 닭 요리를 하려던 남

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공원 관리인들은 누군가 냄비를 들고‘쇼숀 간

헐천’으로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

착해 닭 두 마리가 든 자루와 조리용 냄비를 발

견했다. 닭 요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남성

과 어린이가 포함된 일행 10명이었으며 이들은 

바로 퇴장 조처됐다.

폐쇄구역 출입 등의 혐의로 체포된 남성 중 두 

명은 이틀 간 구금 후 벌금 540달러를 물었으

며, 나머지 한 명은 벌금 1,250달러와 감독 없

는 보호관찰 2년 처분을 받았다. 이 기간 세 사

람의 공원 출입도 금지됐다. 법정에 선 남성은 

재판부에“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밝힌 걸

로 알려졌다.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미국 최대 국립공

원인 옐로스톤국립공원에는 1만 개가 넘는 온

천 및 간헐천이 형성돼 있다. 간헐천에서는 천연

가스와 열수가 주기적으로 분출되며, 열수 온도

는 섭씨 95도에 달한다.

높은 물 온도와 산성도 때문에 부상 위험도 

높다. 지난 10월에는 3살 어린이가 열수 지역에 

떨어져 심한 화상을 입었으며, 지난해 만취해 

옐로스톤 간헐천 주변을 거닐던 남성이 병원으

로 옮겨진 바 있다. 2016년에는 관광객 한 명이 

온천에 빠져 숨졌다.

▲바람의 증거가 고스란히 담긴 선글라스. 

                     사진=TikTok(SydneyKinsch)

▲ 옐로스톤국립공원의 쇼숀 간헐천. 사진=shutterstock

▲ 션 가족이 뒷마당에 건설한 롤러코스터. 

               사진=유튜브 캡처(Magictecture)


